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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옛 도원동에는 양쪽으로 목공소가 있었음, ‘건설목공소’에서 근무할 때 주인 아주머

니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남, 도원동이 헐리면서 숭의동으로 이사 왔고 ‘고려목

공소’ 상호를 사용함, 문틀과 문짝을 처음 배울 때 홈 파는 게 제일 힘들었음, 문틀, 

문짝은 주로 나왕을 사용함, 접착제가 없을 때는 ‘아교’로 사용했음, 숭의 목공예마

을이 조성되어 좋고 앞으로 유지되길 바람, 문틀과 문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

고싶은 마음.

주요 색인어

항고, 도원동, 목공소, 목공예 마을, 건설목공소, 독립, 안주, 술, 결혼, 소성주, 막

걸리, 미추홀공예사 사장님, 이름, 찬장, 대흥, 작업 시간, 용달차, 각끌, 자동 재패, 

세깡, 톱, 갓다날, 국산, 나왕, 미송, 홍송, 문틀, 문짝, 일본식 풍, 완자, 등미리, 

칠, 본드, 아교, 톱밥, 손, 수령, 장인 할아버지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군대 시절 사용했던 항고에 대한 확인 작업
00:00:00∼

00:01:16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지난 인터뷰 내용 중 ‘항고’사진 확인

- 군대에서 밥 해 먹는 그릇.

2. 도원동 생활 모습

00:02:10∼

00:12:01

- 양쪽으로 목공소가 쫙 있었음.

- 건설목공소에 20년 동안 근무했었음.

-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음. 이후 독

립해서 일했음.

- 도원 목공 거리 뒷골목에 있는 포장마차 이야기.

- 72년도 월급이 6~7만 원 정도.

- 도원동에 있다가 헐리면서 숭의동으로 이사 옴.

3. 미추홀공예사 사장님과의 인연
00:12:02∼

00:14:40- 10년 정도 알고 지냈음.

- 서로 일을 많이 하고, 4시쯤 술 한 잔도 하는 사이임.

4. 고려 상호명 관련 이야기
00:14:40∼

00:17:00- 처음 독립했을 때 상호는 ‘대흥목공소’. 이후 숭의동으로 넘어

와서 고려목공소로 바꿈.



- ‘고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정하게 되었음.

5. 함께 일한 동료와 목공 작업 이야기, 대흥목공소 상호 이야기

00:17:01∼

00:30:09

- 건설목공소에 일했을 때 여성 직원은 없었음.

- 겨울에 일이 없으니 책상, 식탁 등 가구를 만들었음.

- 문틀과 문짝을 처음 배울 때 홈 파는 게 제일 힘들었음.

- 17살 때부터 목공소에서 일을 한 뒤 지금까지 하고 있음.

- 대흥목공소 상호는 생각해서 나온 이름이었음.

- 독립한 후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밤새 일한 적이 많음.

- 아내가 여러 업무를 도와줬음.

6. 기계 이야기

00:30:10∼

00:36:44

- 간단한 연장은 세깡(톱), 각끌, 기계대패. 

- 홈 파는 기계는 갓다날.

- 현재 사용하는 기계들은 4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국산 기계임.

7. 나무 이야기

00:36:45∼

00:42:55

- 문틀, 문짝은 주로 나왕을 사용함. 지금 쓰는 건 미송(미국나무). 

그다음은 홍송을 사용함.

- 나무는 목재소에 주문하면 갖다 줌.

8. 문짝 디자인 설명 및 변화상

00:42:56∼

00:51:42

- 지금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려온 대로 해주고 있음.

- 요새는 일본식 풍의 문짝을 많이 해감.

- 문짝 관련 책을 보심.

9. 도료와 접착제 이야기

00:51:43∼

00:59:04

- 색칠은 공장으로 보냄. 예전에도 색깔 칠은 안 했음.

- 접착제가 없을 때는 ‘아교’로 사용했음. 아교는 소가죽으로 만

드는 것임.

10. 폐자재 처리, 손 사진, 기억에 남는 손님, 현장 작업의 변화

00:59:05∼

01:07:38

- 톱밥은 주변에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고 있음.

- 일이 없으면 몸이 아픈 직업병이 있음.

- 액자 만들어가는 손님이 돈을 항상 더 주셨음.

- 옛날엔 문짝을 짜면 가서 직접 달아줬는데, 지금은 현장에 달아주

는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됨.

11. 1차 인터뷰 보충

01:07:40∼

01:19:41

- 군대 시절에는 타부대에서 나무를 수령해왔음.

- 숭의 목공예마을이 조성되어 좋고, 앞으로 유지되길 바람.

- 문틀, 문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싶은 마음.


